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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어촌수산해양분야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’ 운영
- 바다의 날(5.31.) 앞두고 어린이 대상 우유갑 활용 친환경 배 만들기 활동 등 - 

(사진설명)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는 29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
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.

 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는 바다의날(5.31.)을 맞아 공사 어린이집 

원생 40여 명을 초청해 ‘농초롱·어초롱*과 함께하는 어촌수산해양 찾아가

는 환경교육’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. 

  * 농초롱·어초롱: 공사 대표 캐릭터로 ‘농초롱’은 영롱하게 빛나도록 농촌을 지킨다는 의

미를 담았으며, ‘어초롱’은 영롱하게 빛나도록 어촌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. 

 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에 기후변화,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

심각성을 알리고, 바다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

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. 

  ‘멸종위기 뱀장어의 일생 이야기’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‘바다에 

쓰레기가 숨어있다고?’ 영상 강의, 친환경 종이배 만들기 체험 등 자원의 

순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. 



 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"환경문제 해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

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활동이다.”라며 “더 많은 사람이 해양 환경보

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"라고 밝혔다. 

 이 밖에도, 두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

양생물을 보존하고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

블루카본* 가치 보존을 위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경영 활동을 이어 나

갈 계획이다.

  * 블루카본: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

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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